
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
(인터넷) 2025. 5. 18.(일) 11:00

 (지면) 2025. 5. 19.(월) 조간
배포 2025. 5. 16.(금) 오후

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 실시  
- 5. 19.(월) ~ 6. 5.(목), 5개 수입 수산물과 취급 업체 1,500개소 이상 점검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

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5월 19일(월)부터 6월 5일

(목)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

등으로 구성된 ‘민·관 합동 점검반’이 5개 수산물*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.

    * 활참돔, 낙지, 주꾸미, 활가리비, 오징어

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

부과하고,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

부과한다.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금어기,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

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”

이라며, “수산물 소비 동향,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

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.”라고

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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